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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광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 지원 강화

- 양극화 해소를 위한 3대 핵심 사회정책 중 서민금융 분야 현장방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29일(목) 14:00 서울 광진구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애쓰는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주거·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번 방문은 그간 이어온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최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 청년고용 제고 관련 K-뉴딜 아카데미 방문(10.12일), 청년·고령층 주거안정 지원 

관련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방문(10.23일)

  이 부총리는 먼저 “벼랑 끝에 선 분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이 바로 
이 창구이며, 여러분의 상담 한 마디가 그분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이용자들을 위해 성심껏 상담을 진행하는 서민
금융·채무조정 상담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직접 상담창구에 앉아 
‘일일 금융상담사’로 참여해 방문객의 금융 고충을 듣고 맞춤형 상품을 안내하며 
서민금융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을 점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상담사가 참석해 제도 이용과정
에서 겪는 불편과 개선의견을 나눴다. 이 부총리는 “서민금융은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숨구멍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라며, 제도권 
금융을 받기 어려운 금융약자도 부담 없이 이용가능한 저리(4.5%)·장기(10년)·
소액(100만원)의 민생지킴대출을 ’27년 출시해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갚기 
어려운 빚은 과감한 채무조정으로 재기의 길을 열고,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
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혜택을 모두 받을수 있도록 금융-
고용-복지를 하나로 잇는 복합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IBK미소금융재단도 참석해 포용금융 확대 계획을 공유했다. 
기업은행은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소금융에 향후 최대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이로써 5대 금융지주, 삼성, 기업은행 등이 그간 발표한 
미소금융 출연 규모는 총 8,000억원에 이른다. 이 부총리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서민금융 확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포용금융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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